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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 발주 물량으로 대량 컨테이너선 수주   
중국 조선소가 이번에는 자국 발주 물량으로 14000TEU급 컨테이너선 12

척의 대량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COSCO HI는 COSCO Shipping으로부터 

메탄올 추진 사양의 14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계약했으며 이 선박

들은 2027년 2분기부터 2029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중국 조선소들의 컨테이너선 수주 계약의 인도시기는 2029년으로 넘어갔

으며 지난달 캐나다 선사 시스팬으로부터 뉴타임즈 조선소가 수주한 컨테

이너선도 인도시기는 2029년이다.  

 

중국 조선업이 주도하는 컨테이너선 시장     
최근 4년간 컨테이너선 신조선 시장에서 중국 조선소의 비중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는 90% 이상 중국이 수주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컨테이너선 인도 시기가 2029년을 넘어가게 되면서 한국 조선소에

게도 컨테이너선 수주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 가격이 

높아지면서 한국 조선소들도 최근 컨테이너선 수주계약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 조선소에게 먼저 수주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컨테이너선 시장은 중국 조선소들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시 말해 중국 조선소의 인도 시기가 길어지는 것이 한국 조선소의 

수주 기회가 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국의 메탄올 추진선 건조 기회     
몇 년전 현대중공업이 최초로 메탄올 추진(레디)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면서

중국과 기술격차가 강조되었지만 지금은 중국 조선소들이 더 많은 메탄올/

암모니아 추진(레디)선박들의 수주를 늘리고 있다. 이중연료 추진선박의  

기술적 차이를 더 이상 강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메탄올/암모니

아 연료 조달이 사실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자국내 메탄올 생산시

설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이 메탄올 추진선 수주 기회를 상대적으로   

쉽게 가져가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산업 

  14000TEU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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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

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

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